
김오진 1차관, “입주민 안전을 위해 매입임대 

침수방지시설 적기 설치 및 안전점검 강화”당부
-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반지하 리모델링 현장 방문 -

☐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7월 12일(수) 

서울시 관악구 소재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

침수방지시설 설치 상황을 점검하였다.

 ㅇ 현재 LH는 입주자가 있는 반지하 매입임대 세대 전체(3천호)를 대상으로 

침수방지시설* 설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,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한 세대(1천호)는 

7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.

   * 물막이시설(차수판), 창호, 침수경보장치, 배수펌프 등

☐ 이어서, 김차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관계자와 경기도 시흥시 소재 매입

임대 반지하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였다.

 ㅇ 오늘 방문한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입었던 

곳으로, 반지하 세대 입주민에 대해서는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를 지원

하고 입주민이 퇴거한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일자리사업장

으로 제공할 예정이다.

□ 김 차관은 “매입임대 반지하 세대를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탈바꿈한 

의미 있는 첫걸음”이라며, “국토부는 앞으로도 재해취약주택을 해소하기 

위해 적극 노력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 ㅇ 아울러 김 차관은 LH에 “여름 집중호우 시기 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전을 

위해,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, 침수방지시설의 차질 없는 설치와 

더불어 시설안전 점검도 철저히 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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